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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후백제와 견훤』 공동발간

  국립전주박물관(관장 홍진근)이 전주시(시장 김승수)·장수군청(군수 장영

수)·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(소장 곽장근)와 함께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

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학술도서 『후백제와 견훤』을 발간했다.

 이 책은 2020년 개최된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『견훤, 새로운 시대를 열

다』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-19로 인해 취소된 학술대회의 발

표 자료를 다듬어 묶은 것이다. 

 후백제와 견훤왕의 역사는 우리 한국사에서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고대에

서 중세로의 과도기를 관통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

져 있다. 이번 학술도서는 대표적인 후백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하였

으며, 후삼국시대의 태동과정과 배경부터 근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

「후백제 문화권」 설립의 당위성까지 후백제 역사 연구의 총람이라고 할 

수 있다. 

 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장은 “이번 학술도서가 후백제와 견훤왕에 대해 

관심있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하나의 안내서로, 또한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

새로운 연구로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전했다. 

 『후백제와 견훤』은 비매품으로 향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후백제

와 견훤왕의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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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립전주박물관 2021 - 09

■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김왕국 학예연구사

℡ 063-220-1038 kkingdom77@korea.kr
■ 2021. 05. 18. 배포

■ 따로 붙임: 사진 자료 

■ 총 1매보 도 자 료




